
한나라의 유가儒家 학자 노
식盧植( 1 3 9∼192, 후한 말의
정치가·학자·장군으로 정현
과 함께 마융馬融의 제자)과
정현 두 사람이 <소대례기>를
주석한 이후 이 학문은 바로
모습을 드러냈다. 당唐나라 초
에 이르러 <오경정의五經正義>
가 찬정撰定되자 예는 <예기정
주禮記鄭注>가 주체가 되어 가
장 권위있는 책으로 인정받게
되었다. 이에 따라 <대대례기>
는 점차 희미해지면서 편차編
次와 문장이 떨어져나가 없어
지게 되었다. 실제로는 <대대
례기> 가운데 뛰어난 이론이나
훌륭한 작품이 적지 않다. 학
자들이 남은 문장의 이치를 바
로잡고 마땅히 두 대씨의 <예
기>를 통합하여 익혔어야 하는
데, 이를 망령되이 분리하여
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한 바가
없지 않았다.
<명당음양明堂陰陽> 33편은

옛날 명당에 관한 유사遺事이
다. 유태공劉台拱( 1 7 5 1∼1 8 0 5 )
이 말하기를“오늘날 <소대小
戴>의‘월령月令’과‘명당위明
堂位’는 별록別錄에서는‘명당
음양’에 속하고 <대대기>의

‘성덕盛德’은 실제로 옛 명당
유사의 기록으로 이 세 편이
간신히 남아 있다”하였다. 
장순휘가 말했다. “이 3 3편

은 아마 한나라 초기 사람이
옛 명당에 관한 문헌과 관련이
있어 편집하여 만들었을 것이
다. 그러므로 반고班固가 자주
自註에서‘옛날 명당의 유사이
다’하였는데 비록 그 책은 일
찍 잃어버렸으나 오늘날‘월
령·명당위·성덕’과 같은 편
을 볼 수 있으니 오히려 그 의
례義例를 고찰해 볼 수 있다.
<왕사씨王史氏> 21편은 7 0선

생의 후학들이 기록한 것이다.
안사고顔師古( 5 8 1∼645, 당唐
나라 경학가로 <한서>에 주석
을 달았다)는“유향劉向(기원
전 7 7∼서기 6, 서한의 경학
가)의 <별록別錄>에서 육국六
國(전국시대 제후국 가운데 진
秦을 제외한 여섯 나라) 시대
의 사람이다”하였다. 심흠한
沈欽韓( 1 7 7 5∼1 8 3 2 )은“<광운
廣韻>에는 왕사王史가 복성複
姓이라 했다. 한나라 때 신풍
新�(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의
임동臨潼)의 수령으로 왕사음
王史音이 있었다”고 하였다.
장순휘가“<수서隋書> 경적지
經籍志의‘예류서론禮類섄論’
에서‘왕씨王氏와 사씨史氏의
기記 2 1편’이라 하여, 이를 두
사람으로 분리하였다. ‘왕사王
史’가 복성인데 세상에 그다지
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
필사한 자가 씨氏자 하나를 망
령되게 더했던 것이다”하였
다.

<곡대후창曲臺后倉> 9편은,
안사고의 주注에서 여순如淳
(삼국시대 위魏나라 풍익馮翊
사람으로 진군陳郡, 즉 지금의
하남성河南省 태강太康의 승
상)의 말을 인용하여“곡대曲
臺(한漢나라 천자의 사궁射宮)
에서 활쏘기 예를 행하고 후창
后倉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
하여 <곡대기曲臺記>라 했다”
하였고, <한관漢官> (동한의 학
자 응소應쌉가 지었다)은“곡
대에서 대사례大射禮를 행했
다”하였다. 또 진작晉灼(진晉
나라 때 상서랑尙書郞을 지낸
하남河南 사람)의 말을 인용하
여“천자의 사궁射宮이다. 서
경西京(한나라 때 수도 장안長
安)은 태학太學이 없어 이곳에
서 예를 행하였다”하였다. 왕
염손王念孫( 1 7 4 4∼1 8 3 2 )은“후
창 아래‘기記’자가 빠져 문장
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. 여순
의 설에 의하면‘곡대에서 대
사례를 행하고 후창이 기록했
기 때문에 <곡대기>라 이름지
었다’는 것은‘기記’자가 분명
히 있는 것이다. <유림전儒林
傳>에‘수많은 언어로 된 후창
의 예에 관한 학설을 후씨의 <
곡대기>라 이름하였다’하였
다. 장순휘가 말하기를“왕사
씨王史氏의 학설은 아니다. 이
곳의 <명당음양>·<왕사씨>·<
곡대후창>, 이 세 가지 책이
아래로 이어져 있는데 앞글에
서‘기記’자를 모두 넣어 직접
서술했기 때문에 나란히 거듭
하여‘기’자를 넣지 않았다. <
곡대후창>에‘기’자가 없는 것
은‘명당음양’과‘왕사씨’밑
에 나란히‘기’자가 없는 것과
같은 것이다. 만약 위아래를
연결하여 읽으면 그 뜻이 자연
히 나타난다.
<중용설中庸說> 2편은, 안사

고는“지금의 <예기>에 <중용>
1편이 있는데 역시 본래의 예
경禮經은 아니고 아마 이런 것
의 유행일 것이다”하였다. 요
진종姚振宗( 1 8 4 2∼1 9 0 6 )은“안
사고의 주注는 의아스럽게도 <
예기> 밖에 별도로 이 <중용>
의 글이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
이는 바로 <중용>이란 책의 학
설을 모르고 있다”하였다. 장
순휘가 말하였다. “오늘날 <예
기>에 있는 <중용>은 자사子思
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
다. 정현은 <삼례목록三禮目錄
>에서‘이름하여 <중용>이란
중화中和의 작용을 기록한 것
이다. 용庸은 작용이다. 공자의
손자 자사 급伋(자사의 이름)
이 지은 것으로 거룩한 조상의
덕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’
하였다. 고서 가운데 간단하게
책을 엮어 특별히 유행한 예가
있으니 <한지漢志>에 저록著錄
한 <중용설>은 2편으로 <중용>

이 아주 일찍부터 단행본이었
음을 알 수 있고 이미 그 의미
를 강설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
다.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이
지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책은
또 후세에 전하지 못하였다. <
중용>을 중시하고 세상에 드러
내어 밝힌 것이 최초로 송宋의
유학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
을 알 수 있다.”
<명당음양설明堂陰陽說> 5편

에 대해서는 장순휘가 다음과
같이 말하였다. “이는 바로 한
나라 사람이 <명당음양기>를
해설한 글이다. 이미 작자가
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책도 일
찍 잃어버렸다. 아마도 유태공
劉台拱 부자가 책을 교정하며,
당시 많은 집안의 기록을 모으
고 지어 완성했을 것이다. 처
음에는 틀림없이 권질卷帙이
아주 풍부했을 것이나 결국 이
5편만 남았을 뿐이다.”
<주관경周官經> 6편은, 왕망

王莽(기원전 4 5∼서기 23, 서
한西漢의 외척으로 신新나라를
건국하여 서기 8∼2 3년까지 재
위) 시대 유흠劉歆(기원전 5 0
∼서기 23, 한 고조 유방劉邦
의 넷째 아우 초원왕楚元王 유
교劉交의 5세손으로 종정宗正
유향劉向의 아들)을 박사博士
로 두어 만든 것이다. 안사고
는“오늘날의 <주관례周官禮>
이다. 동관冬官(주周나라 육관
六官 하나)에 관한 부분이 없
어지자 고공기考工記(춘추시대
관에서 운영한 수공업의 각종
에 관한 규범과 제조공예를 기
술한 문헌)로 보충했다”고 하
였다. 장순휘가 말했다. “이것
은 오늘날의 <주례周禮>로 본
명은‘주관周官’이다. 천天 ·
지地 · 춘春 · 하夏 · 추秋
· 동東 육관六官으로 나뉘어
6편이다. 그 내용은‘천관총재
天官�宰’제1은 나라의 정치
를 관장하고, ‘지관사도地官司
徒’제2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
하며, ‘춘관종백春官宗伯’제3
은 나라의 예를 관장하고, ‘하
관사마夏官司馬’제4는 나라의
군사를 관장하며, ‘추관사구秋
官司寇’제5는 나라의 형벌을
관장하고, ‘동관사공冬官司空’
제6은 나라의 사업을 관장한
다. 한나라 무제武帝(기원전
1 5 6∼87, 한의 제7대 세종효무
황제世宗孝武皇帝 유철劉徹.
한 고조 유방의 증손) 때 이씨
李氏라는 사람이 그것을 얻어
하간헌왕에게 드렸는데‘동관’
1편이 누락되어 있었다. 헌황
이 천금을 들여 사려고 했으나
얻지 못하여‘고공기考工記’를
가지고 보완하였다. <수서>

‘경적지’에 자세히 설명되어
있다. 이 책은 이후 다시 비고
秘庫로 들어가고 세상에 나타
난 일이 없었다. 성제成帝(기

원전 5 1∼기원전 7, 서한의 제
1 2대 효성황제孝成皇帝 유오劉
�. 원제元帝의 장자이고 어머
니 왕정군王政君이 왕망王莽의
고모이다) 때에 이르자 교리비
서校理벙書 유흠劉歆(대략 기
원전 5 0∼서기 23, 유향劉向의
아들) 이 비로소 <칠략七略>에
저록하였다. 왕망 때에 아뢰어
박사 제도가 설립되자 드디어
세상에 전하게 되었다. 그러나
이를 존중하는 사람은 주공周
公이 지은 것이라 하고, 품위
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유흠이
위조한 것이라 한다. 이 두 주
장은 각각 무리를 지어 서로의
입장을 무너뜨리려는 논쟁이
분분하다. 오직 청淸나라 초기
모기령毛奇齡( 1 6 2 3∼1 7 1 6 )은 <
주관周官>은 전국시대의 책이
라 하여 주공이 지었다는 것을
불신하였고 또 유흠의 위작이
아님을 강력히 변론하였다. 주
周나라 제도는 완전 멸망하였
고, <주례>·<의례>·<예기>의
3경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마
음이 고학古學에 있기 때문으
로 마땅히 호위護衛를 확대시
켜야 한다고 하였다. 그의 학
설은 <경문經問>에 실려 있으
며, 가장 공정한 이론이 되었
기 때문에 피석서皮錫瑞( 1 8 5 0
∼1 9 0 8 )는 <삼례통론三禮通論>
이라 성급하게 칭하였다. 지금
까지 <주례>를 언급한 것은 모
두 이 책에 명명命名한 뜻을
아직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이
다. 어리석은 의견으로 고대의

‘주周’를 이름에 넣은 책은 본
래 두 가지 뜻이 있다. 하나는
주나라 시대를 가리키고, 하나
는 빠짐없이 두루 갖춘다는 뜻
이다. <한지漢志>에 저록한 책
에‘주周’자가 들어간 이름이
많이 있는데 유가儒家에‘주정
周政’6편과‘주법周法’9편이
있고, 도가道家에‘주훈周訓’
1 4편이 있고, ‘소설가小說家’
에는 <주고周考> 76권, 신수臣
壽의 <주기周記> 7편, 우초虞
初의 <주설周說> 943편이 있
다. 상세히 몇 가지 책 이름을
내세운 것은 대개 두루 모두
갖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, <
주역周易>이 보편적인 곳에서
뜻을 얻는 것과 같이 갖추지
않는 것이 없다. 유가의 <주정
>과 <주법>은 대개 정사를 베
풀고 법을 제정하는 총론을 기
재한 것이고, 도가의 <주훈> ,
소설가의 <주고>·<주기>·<주
설>은 후세의 총고叢考(각종
책이나 자료를 많이 모아 연구
하고 고찰함)·잡초雜�(여러
책에서 뽑아 기록한 것)·설림
說林(여러 학자의 논설을 수록
한 책)과 같은 따위일 뿐이다.
그러므로 유흠과 반고는 모두
유형마다 말미에 등재하여 오
히려 그 서적의 범례를 찾아볼
수 있게 하였다. 만약 후세에
주나라 시대의 일을 잘못 말하
게 되면 해설자는 결국 늘어난
간격으로 방해받아 소통이 불
가능해진다. 오로지 관제官制
(국가 행정기관의 전반에 관한
법규)를 설정하고 직무를 분담
하는 책을 말하면서 이름을 <
주례>라 한 것은 역시 두루 갖

춘다는 뜻을 취하였다. 대개
육국六國 시대 사람들이 복잡
한 자료를 채집할 당시 각국의
정치제도를 책으로 편찬하면서
완성한 것은 오히려 후세에 관
제를 모아 편집했을 뿐인 것이
다. 여러 나라의 제도를 수집
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기
때문에 피차 모순되거나 중복
된 부분이 아주 많고, 고대의
서책이나 오래된 서적과의 뜻
이 맞지 않는 부분이 두드러지
게 많다. 그러므로 건도建都의
제도에‘소고召誥’(상서尙書
중 주서周書의 편명) ·‘낙고
洛誥’(상서 중 주서의 편명)와
는 맞지 않고, 봉국封國의 제
도로‘무성武成’(상서 주서의
편명)·<맹자孟子>와 맞지 않
으며, 설관設官의 제도에‘주
관周官’과는 맞지 않고, 구기
九畿의 제도로‘우공禹貢’(상
서 하서夏書의 편명)과는 맞지
않으니 의심만 하기에는 부족
하다. 학자가 만약 <주례>라는
표제를 자세히 검토하여 결단
할 수 있고 실제로 주비周備
(두루 갖춤)가 포함되지 않는
곳이 없다는 뜻을 취하면 목록
은 육국六國 시대 사람이 집록
한 관제의 휘편彙編이 된다.
특히 주나라 때에 만들어 실행
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
후세에는 역시 실행하지 못할
바인 것이다. 그러나 이는 일
부 고대 사람의 이상 가운데에
서 베푼 직관職官의 설계서이
고 후세에 이바지할 수 있어
참고할 따름이다. 또 후세에
나라를 세워 제도를 정립하고
육부六部를 분설할 때 진실로
원본 <주례>는 다소 변통되어
쓰일 것이다. 이 책이 오늘날
까지 전해진 것은 역사를 고증
하는 자들이 반드시 폐기할 수
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.
〈주관전周官傳〉4편은 고실顧
實(1878∼1956)이 말하기를
“전傳은 경經에 대한 이름이
다. 즉 서한西漢이 주관周官이
라는 경經을 전하게 된 것이
고, 대개 예를 들면〈상서대전
尙書大傳〉과 같은 따위이다”
하였다. 장순휘張舜徽( 1 9 1 1∼
1 9 9 2 )가 말하였다. “하간헌왕
河間獻王이〈주관경周官經〉을
얻은 때는 무제武帝(기원전
1 5 6∼87, 한漢나라 7대 황제
유철劉徹)가 집권한 시기이다.
나중에 성제成帝(기원전 5 1∼
7, 서한의 1 2대 황제 유오劉�)
하평河平(성제의 두 번째 연
호) 때 책을 교정하는 기간이
이미 백년이 지났다. 그 동안
이 경을 강습하며 전한 자는
틀림없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
다. 오직 이 4편이 누구의 손
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.
요진종姚振宗( 1 8 4 2∼1906, 자
해사海� 청淸나라 말기 목록
학가目錄學家로 절강성浙江省
소흥紹興 사람)은 헌왕獻王과
그 나라의 여러 박사가 지은
것으로 생각하였다. 헌왕이〈주
관경〉을 헌상하고 아울러 그
〈전傳〉을 바쳤기 때문에〈칠략
七略〉도 이 책에 함께 실렸다.
그 학설이 이것이다.”

1 2 第140號 陰曆 辛卯年 6月 1日 丁巳

중용장구中庸章句 새겨보이 ⑵

權 五 達
편집위원


